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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중독 예방 안내문
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
 최근 10대 청소년을 중심으로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억제제(일명 “나비약”)를 병의원에서 
처방받아 SNS 등을 통해 판매 · 구매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경찰당국에 적발된 사례가 있어 
다음의 사항을 강조하오니 자녀의 안전을 위해 가정에서도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.
 □ 추진 배경

  

○○○(16세) 등은 판매 목적으로 병·의원에서 식욕억제제인 디○○○을 처방받아 이를 소셜 네트워크 

서비스인 트위터를 통해 판매 광고하여 디○○○약 300정을 판매
[사진 : SNS를 통해 판매하고 구매한 나비약, 경남경찰서 제공]

現 경남경찰청 마약수사계에서 식욕억제제(나비약) 판매 및 구매 혐의자 다수 수사 中

  전국(15개 시도)에서 10대 중·고등학생(13~18세)들이 다수 포함
 

  ◦ 최근 전국 10대 중․고등학생들이 자기 및 타인 명의를 이용, 마약류(향정신성의약품)인 
식욕억제제 디○○○(일명: 나비약)을 처방받은 후, 이를 트위터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
판매 및 구입하여 투약하는 위법행위가 급증

  ※ 식욕억제제(디○○○):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제2조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. 
                         비만환자에게 체중감량의 보조요법으로 단기간 사용하는 식욕억제제
 □ 문제점
 ◦ 청소년들이 병․의원에서 마약류(향정신성의약품)인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, 인터넷 소셜

네트워크(SNS) 및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
 ◦ 10대 중․고등학생들이 유튜브나 트위터 등에 무분별하게 올려져 있는 과장된 식욕억제제 

홍보 영상을 시청 후, 구매 사례 급증
 ◦ 청소년들이 마약류(향정신성의약품)인 식욕억제제를 병원에서 처방받아 복용할 수 있기에 

안전하고 부작용이 심하지 않는 처방약으로 가볍게 생각  
 ◦ 현재까지 수사 中, 대다수가 전국 10대 중·고등학생(13~18세)들로 확인, 특정 지역의 

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판단됨
 □ 강조사항

 

* 약물 오남용 시 신체·정신적 의존성과 내성을 일으켜 향후 금단증상으로 경련, 혼수상태, 정신병적 행동 

등이 나타날 수 있고,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음

** 마약류관리법 제61조제1항제5호(마약 매매),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/ 마약류관리법 

제62조제1항제4호(판매 광고),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

해당 식욕억제제(일명 “나비약”)*는  「마약류 관리 관한 법률」에서 지정한 향정신성의약품
으로 동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동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
불법 판매하는 경우 처벌**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


